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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폭파 전 개성공단의 모습. [연합]

[헤럴드경제=정윤희 기자]남북경협기업이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받은 대출 중 갚아

야 할 잔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돈을 빌린 회사 중 40곳 이상은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남북경협 재개가 요원한 

상황에서 상환 기한을 1년씩 미루며 간신히 버티는 상태다.

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

료에 따르면,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돈을 빌린 경협기업은 337개사로 대출 잔

액은 총 2855억원으로 집계됐다.

여기에 내야 할 이자 184억원까지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상환해야 할 전체 액수는 약 3040억원에 

이른다.

337개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측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 180곳, 북측과 교역했던 기업 

151곳, 양쪽 사업을 모두 한 기업 6곳 등이다.

이들 중 이미 폐업한 44개사를 포함한 69곳은 대출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

상태로 처리돼 있다. 즉,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, 연체액은 221억원이다. 나머지 기업들도 경영 상

태가 녹록지 않아 정부가 대출 상환을 1년씩 유예해주고 있다.

일부 기업들은 원금의 일부라도 갚고 있지만, 액수는 크지 않다. 연간 원금 상환액은 개성공단 폐

쇄조치 직전 해인 2015년에는 367억원이었으나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50억∼70억원대에 

그치고 있다.

이 의원은 “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남북거래기업들은 북측 내 사업시설 상태조차 확인할 

수 없는 등 경영상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”이라며 “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

다”고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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